
<석유화학 카르텔 - ⑭ 카르텔과 적자생존>

카르텔과 적자생존은 양립“불가능”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결국 공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가?

정부는 9 2년3월 석유화학 수급안정을 위한「투자지도방안」을 확정해 9 5년까지 NCC, SM 등의 신규

투자를 불허했으나 9 5년말로 종료, 이의 대안으로「민간자율조정협의회」발족이제기되었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이마저도 무산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자율조정 자체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등 말썽의 소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토작업 없이「민간자율조정협의회」발족을 유도한 통상산업부의 안일한 대응책

은 우선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불어 공정거래법에 허점

이 있는 것을 애시당초 눈

치챘으면서도 대세에 떠밀

려 회칙안 마련까지는 성

의를 보였던 일부 석유화

학기업들이 도덕성에 상처

를 입으면서까지 반대의견

을 제시해가며 신증설 꿈

을 버리지 못한 것도 곱지

않은 시각으로 투영되고

있다.

어쨌던 국내 석유화학산업

의 현주소를 놓고 볼 때

무분별한 신증설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9 5년말을 시점으로 6개월이상 끌어온「민간자율조정협의회」발족 무산은 통상산업부의 안

이한 행정능력 한계를 드러낸 것을 비롯 기업간 이기적인 무사안일주의 등 감정의 골만 깊어졌을

뿐 소득이라고는 전무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결국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폴리올레핀 및 폴리스티렌의 카르텔을 감행, 눈앞의 부당이익 앞에서는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줄달음, 「적자생존」

의 구렁텅이로 내닫고 있다.

6 0년대 유치기를 거쳐 7 0년대 개발기, 80년대 성장기, 90년대 성숙기를 지나온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9 5년 에틸렌 생산능력 3 9 2만톤으로 세계5위에 랭크될 만큼 급격한 성장세를 거듭해오고 있다.

특히, 88년1 1월「석유화학공업 투자지도 방안」의 발표로 투자가 전면 자유화되면서 8 0년대말 생산설

비 신증설 붐을 맞이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이의 시샘을 받기라도 하듯 9 0년대초 수출부진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등 위험천만한 홍역을 치렀다.

이에따라 투자자유화의 덫에 걸린 정부는 9 2년3월「투자지도방안」을 발표, 95년말까지 신규투자를

불허하는 등 강제적으로 신증설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투자지도방안」도 9 5년말로 만료, 96년부터 신증설 투자가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 NCC 기업

은 물론 관심기업들이 속속 NCC 신증설에 관심을 표방하면서「9 0년파동」이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

다.

이쯤되자 한차례 된서리를 맞은 바 있는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한발 후퇴, 서둘러 민간기업

들간의 자율조정을 거쳐 신증설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석유화학공업협회를 중심으로「민간

자율조정협의회」발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 9 9 5 1 9 9 6 증감률 1 9 9 5 1 9 9 6 증감률
구 분

설비 투자 매출 액

L G화학

한화종합화학

유공(석유화학부문)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대림산업(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

800 000
300 000
250 000
200 000
250 000
102 000

40 000
5 000

980 000
500 000
400 000
500 000
500 000
240 000
200 000
12 000

22.5
66.7
60.0

150.0
100.0
135.0
400.0
140.0

3350 000
1550 000
1100 000

670 000
620 000
820 000
550 000
460 000

4200 000
1700 000
1300 000
800 000
750 000
740 000
560 000
430 000

25.4
9.7

18.2
19.4
20.9

△9.7
1.8

△6.5

국내8대 N C C기업의 경영계획
(단위 : 100만원, %)



이것은 향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전망을 낙관보다는 비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N C C를 중심으로 9 6년상반기 내내「협의회」구성에 매달렸으나 공정거래

법 저촉과 기업간 의견조율 실패로 끝내 불발된 것이다.

민간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은 그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처음부터

구성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졸속

행정에 불과했고 발족후에도 법

적 구속력의 숙제를 남긴 채 모

양새 갖추기에 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민간자율조정협의회 구성목적은

민간자율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석유

화학제품의 설비투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말 그대로 자율

에 맡긴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그러나 협의안을 마련하기까지 제각각 내

놓은 의견을 보면, 유공을 비롯 한화종합

화학, LG석유화학, LG정유, 삼성종합화학

등 5개기업은 에틸렌, 프로필렌을 대상품

목으로 정하자는 안을 제기했고, 반대로

호남석유화학과 법정관리상태로 신증설이

불가능한 대한유화 등 2개기업은 에틸렌,

프로필렌은 물론 PE, PP까지 민간자율조

정협의회에서 조율하자는 안을 제기했다.

신증설 경쟁이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어느정도 암시해주고 있는 것

이다.

호남석유화학은 추후 에틸렌, 프로필렌 품목 제한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석유화학은 9 6년 4월1 8일 연산 4 5만톤 규모의 제2NCC 건설을 공식 발표, 여타기업

의 증설발표 경쟁을 부추김은 물론 신증설의 불가피성을 천명한데 이어 9 2년 투자지도방안 지침의

전품목 중 과잉우려품목을 전부 대상품목으로 논의하자는 광범위한 안을 제기, 경쟁기업들이 현대석

유화학의 의도파악에 한때 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현대석유화학안보다 한단계 포괄적인 올레핀 및 B T X까지 규제할 것을 제기, 분별력있

는 신증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L G석유화학, 유공, 삼성종합화학, 한화종합화학, LG정유등은 신설만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

한 반면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 등은 신설은 물론 증설(Furnace 혹은 Reactor 추가

시)까지도 규제할 것을 주장, 견해차를 드러냈다

추후 호남석유화학은 신설 규제로 입장을 변경했다.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도 우선 대상품목의 기존기업을 위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신규참여 희망기

업도 위원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했으나, 이는 석유화학산업 미참여기업의 신규참여까지 효력이 미치

게 함으로써 자가당착에 치우쳤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이밖에 자율조정을 기본으로 하되 의결이 필요할 경우 의결 조정방법으로 재적위원 2 / 3이상 찬성

입장에는 대림산업, 유공, 한화종합화학, 호남석유화학, LG정유 등이 찬성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

성 의결은 대한유화, 동양나이론,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이, LG석유화학은 중대시안인 만큼

전원합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설비투자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대림산업, 대한유화, 삼성종합화학, 유공, 한화종합

미국 일본 구소련 독일 한국 프랑스구 분

에틸렌생산능력

세계점유율( % )
23 069

28.5
7 111

8.8
5 490

6.8
4 470

5.5
3 800

4.7
3 060

3.8

세계석유화학산업의비중
(단위 : 1000MT/y)

생산능력 증설계획 완공연도 총생산능력구 분

유 공

대림산업

현대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L G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대한유화

호남석유화학

합 계

국내8대NCC 증설계획

(단위 : 1000M/T)

570

700
400
420

460

450
320
430

3 750

500
120
300
450
400
100
400
150
50

-
-
-

1999
1996

-
1998
1998
1996
1998
1996
1996

-
-
-

1 020

1 000
850
920

1 010

500
320
430

6 050



화학, 현대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LG정유등이 6개월전을, 동양나이론과 L G석유화학은 3개월전 시

점으로 의견을 각각 달리했다. 

회칙의 시행일 기준에 있어서도 9 6년 1

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자는 안이 대다수

인데 반해 유독 현대석유화학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할 것을 주

장했다. 

그러나 민간자율조정협의회는 석유화

학산업계가 과잉이 우려되는 석유화학

설비투자의 민간자율조정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 순간 출발도 해보지 못

한 채 물거품되고 말았다. 

합의됐던 회칙안을 보면, 그동안 첨예

하게 대립되었던 조정품목을 에틸렌 한

품목으로 정하는 등 회칙안 합의도출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따라서 프로필렌 생산기업인 L G정유,

동양나이론이 중도에 제외되었고 대림

산업 등 NCC 8개기업과 협회대표 등 9

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또 조정대상은 신규투자에 국한하고 증

설의 경우는 협의회에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합의했다. 

민자협에 상정된 설비투자계획은 재적위원

2 / 3이상이 반대할 경우 설비투자가 금지되며

이에따라 현대석유화학, 유공 등 설비투자를

추진중인 기업들은 자사를 포함한 4개기업의

찬성을 얻어야만 신설이 가능케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합의된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출하기에 앞서 최종합의안 작성과정에서

△민자협 설립안에 대한 공정위의 수용가능성

희박 △민자협이 설립된다해도 그 기능의 실

효성에 대한 회의감 팽배 등으로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현대석유화학과 L G석유화학은 공정거래

법의 예외조항 적용을 받으면서까지 민자협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합

의안 도출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는 현대석유화학의 경우 대산단지에 연산 4 5만톤 규모의 제2 N C C를 건설하기 위해 자재 발주와

기술도입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민자협 설립이 암초로 작용할 것을 우

려, 반대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 G석유화학 또한 D o w n - S t r e a m의 증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화학강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

해서는 언젠가는 NCC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자체분석, 자사입장에서 합의안 도출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엿보게 하고 있다. 

이는 정부를 향한 도전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증설을 감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민자협 구성을 위한 6개월간의 노력도 해당기업들의 확고한 신증설 목적 앞에서는 장애물이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2 0 0 0구 분

수 요

공 급

과부족

수 요

공 급

과부족

수 요

공 급

과부족

수 요

공 급

과부족

수 요

공 급

과부족

타 이

인도네시아

싱가폴

말레이지아

합 계

아세안 석유화학산업의수급현황과 전망

(단위 : 1000M/T)

660
550

-100
480
250

-230
405
440
35

270
280
10

1 815
1 520
-295

865
670

-195
705
510

-195
405
440
35

400
550
150

2 375
2 170
-205

985
720

-265
765
630

-135
755
770

15
460
670
210

2 965
2 790
-175

1 189
1 120

-69
860
700

-160
795
880
85

491
780
289

3 335
3 480

145

1 735
1 865

130
1 085

700
-385
880
880

0
560
960
400

4 260
4 405

145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5구 분

선진국

개도국

미 국

서유럽

일 본

캐나다

남 미

동유럽

중 동

동아시아

구소련

대양주

아프리카

3.8
2.7
4.5
7.8
6.0
1.9

27.5
14.2

1.4
14.4

7.5

2.7
2.5
2.2
1.7
2.8
5.7
9.9
8.4
6.9

14.7
12.5

2.2
2.1
2.4
4.3
5.4
2.2
2.2
7.8
3.5
8.2
5.9

석유화학제품의수요증가율 전망
(단위: %)

1 9 9 4 ~ 1 9 9 3



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통상산업부의 졸속행정이 공정거래

위원회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가까운 암초를 넘지 못한 채

중도 포기에 이른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미국이나 서유럽보

다는 약 3 0년, 일본보다는 약 1 0년이 늦은

6 0년대말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 9 6 1 ~ 1 9 6 6 )의

성공적 수행으로 정유, 시멘트 등 주요 기

간산업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자 정부는 석

유화학제품의 수입대체와 수요증가에 대비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중 석유화학산업을

핵심 개발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7 0년대에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7 2년말 에틸렌 기준 연산 1 0만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

공장과 관련 계열공장을 겸비한 울산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되었다. 

이에따라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의 기초원료 부터 LDPE, PP, AN 등 중간물까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 9 9 4 1 9 9 5 2 0 0 0 2 0 0 5구 분
연평균증가율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5

시설능력

내 수

수 출

수요 계

과부 족

시설능력

내 수

수 출

수요 계

과부 족

시설능력

내 수

수 출

수요 계

과부 족

시설능력

내 수

수 출

수요 계

과부 족

시설능력

내 수

수 출

수요 계

과부 족

품 명

에틸렌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3대부문계

주요 석유화학제품의수급전망

(단위: 1000M/T, %)

3 570
3 301

364
3 665
▽95
6 343
3 679
2 306
5 985

358
2 005
3 039

87
3 126

▽1 121
245
192
112
304

▽59
8 593
6 910
2 505
9 415
▽822

3 800
3 574

200
3 774

26
6 653
3 852
2 439
6 291

362
2 885
3 490

290
3 780
▽895

245
202

74
276

▽31
9 783
7 544
2 803

10 347
▽564

3 800
4 883

150
5 033

▽1 233
6 653
5 497
2 684
8 181

▽1 528
2 885
5 605

25
5 630

▽2 745
245
253
120
373

▽128
9 783

11 355
2 829

14 184
▽4 401

3 800
5 811

150
5 961

▽2 161
6 653
7 090
2 525
9 615

▽2 962
2 885
6 941

25
6 966

▽4 081
245
297
136
433

▽188
9 783

14 328
2 686

17 014
▽7 231

6.4
▽5.6

5.9

7.4
1.9
5.4

9.9
▽38.7

8.3

4.6
10.2
6.2

8.5
0.2
6.5

3.5
-

3.4

5.2
▽1.2

3.3

4.4
-

4.4

3.3
2.5
3.0

4.8
▽1.0

3.7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구 분

생산액

수출

석유화학산업의국민경제상 위치
(단위 : 10억원, 100만달러)

제조 업

석유화학

비중( % )

전 체

석유화학

비중( % )

36 279
1 270

3.5
17 505

203
1.2

77 033
2 390

3.1
30 283

369
1.2

176 440
5 093

2.9
65 016
1 175

1.8

295 316
14 148

4.8
125 058

5 759
4.6



그러나 울산석유화학단지는 가동 초기부터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심한 공급부족현상이 나타

나, 정부는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자급률 제고를 위해 울산단지의 시설확대와 여천지역에 제2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8 0년대초에는 제2차 석유파동의 영

향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침

체됨에 따라 수요부진과 가격하락

등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8 2년까지 지속되었다. 

8 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경기회복과 함께

석유화학제품의 수요도 회복세를 보

임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설비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8 8

년1 1월「석유화학 투자지도방안」의

발표로 투자가 전면 자유화되었다. 

이에 신규투자를 관망해온 몇몇 대

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8 0년대말 생

산설비 신증설 붐을 맞이하게 되었

다. 

9 0년대 들어서도 투자자유화조치에

따라 울산, 여천에 이은 제3의 석유

화학단지인 대산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설비증설이 이루어져 에틸렌

생산능력이 9 5년말 기준 연산 3 9 2만

톤에 달해 세계 5위의 설비보유국으

로 부상하였다. 

특히, 정부는 9 2년3월 석유화학산업 수급안정을 위한「투자지도방안」을 발표하여 9 5년까지 N C C ,

SM 등의 신규투자를 불허하였으나 9 6년부터 신증설 투자가 자유화되기에 이르렀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8 0년대의 과도기를 거쳐 9 0년대에 들어 급격히 성장, 석유화학제품 총생산액이

8 0년 1조2 7 0 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9 5년에는 8 0년에 비해 1 0배 이상 증가한 1 4조1 4 8 0억원을 기록하여 제조업 총생산액 중 4 . 8 %

를 차지하게 되었다. 

수출부문에 있어서는 8 0년대 중반까지 수입대체산업으로서 내수위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총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으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수급여건의 호조와 투자자유화 조치

등으로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되면서 주력 수출산업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8 5년 중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액은 3억7 0 0 0만달러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 2 %에 불과하였으

나, 95년에는 약 5 8억달러의 수출을 달성, 총수출에서 4 . 6 %의 비중을 점하게 되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세계 석유화학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8 8년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 기

준 연산 5 0만5 0 0 0톤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5 0여개국 중 1 8위에 머물렀으나, 95년에는 대폭적

인 생산능력의 확대로 에틸렌 생산능력이 3 9 2만톤에 달해 세계 5위권의 나라로 부상했다.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전반적인 수급구조를 살펴보면, 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유가안정 및 자동차, 전

기·전자, 건설 등 전방 연관산업의 생산활동 호조로 내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석유화학제품 생산

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9 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폭적인 생산능력 확대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관련산업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내수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으로써 9 2년이후 자급도가 1 0 0 %를 상회하기에 이르렀으며 합섬

원료를 제외한 대부분이 내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1 9 9 5 2 0 0 0 2 0 0 5구 분
연평균증가율( % )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5

에틸렌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3대부문계

세계 주요석유화학제품 수요전망

(단위: 1000M/T)

69 935
94 121
31 215
5 202

130 538

87 196
121 209
42 638
5 970

169 817

104 625
151 346
49 339

6 854
207 539

4.5
5.2
6.4
2.8
5.4

3.7
4.5
3.0
2.8
4.1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말레이시아

나프타
389.3

에탄
277.8

나프타
501.4

나프타
542.8

에탄
277.1

구 분

사용원료

제조원가

에틸렌 제조원가 비교( 1 9 9 4 )

(단위: 달러/ M T )

한국( 1 9 9 3 ) 일본( 1 9 9 2 ) 미국( 1 9 9 0 ) 독일( 1 9 8 9 )

2.4
1.6

3.5
4.2

4.6
4.6

4.7
6.3

구 분

제조업

석유화학

석유화학 연구개발투자비율비교

(단위 : %)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유도품 생산은 대폭적인 설비투자에 따라 9 0∼9 5년기간 동안 연평

균 18.0% 증가, 95년에는 생산이 9 0 6만3 0 0 0톤에 달했으나 내수가 연관산업의 성장세 둔화로 연평균

8.8% 증가에 그쳐 9 2년이후 생산이 내수를 초과했다. 

그러나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수출노력 등

으로 9 0∼9 5년 기간중 연평균 4 1 . 8 %나 증가한 반면 수입은 주요제품의 자급도 제고에 따라 연평균

1 . 0 %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기초유분도 관련유도품 공장의 활발한 신증설로 9 0∼9 5년 기간동안 내수가 연평균 2 2 . 3 %의 높은 증

가율을 시현하였으며, 생산도 2 8 . 5 %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결과 9 2년이후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입동향은 9 0∼9 5년 기간중 수출이 연평균 3 7 . 4 %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수입

은 연평균 8.3% 증가에 그쳤다. 

이에따라 9 3년에는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었으며, 95년에는 수출이 5 8억달러에 달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기초유분은 8 7년이후 수출비중이 꾸준한 감소세( 8 7년 22.7% →9 5년 1 2 . 9 % )를 보인 반면, 합성수지의

비중( 8 7년 5 4 . 1 %→9 5년 6 2 . 2 % )은 계속 상승하여 수출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었다. 

수입면에서는 나프타분해설비의 확충으로 기초유분의 비중( 8 7년 9 . 8 %→9 5년 7 . 1 % )이 낮아지고 중간

원료의 비중( 8 7년 1 9 . 5 %→9 5년 2 6 . 9 % )은 상승하고 있다. 

국별 수출현황을 보면, 95년 2억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는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인디아

순으로 이들 아시아 6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 0 . 6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9 0년 2 1 . 4 %에서 9 5년에는 6 . 0 %로 크게 낮아진 반면, 중국에 대한 수

출비중은 최근의 급속한 수출확대로 9 0년의 6 . 1 %에서 9 5년에는 3 2 . 9 %로 상승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심화, 수출다변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선진국으로 부터 공정기술을 도입하여 범용제품 생산위주의 양적 성장에 치중

한 결과 외형상으로는 세계 5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고부가기술과 신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설

계기술 등은 취약, 선진국과 상당한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기술수준을 분야별로 보면, 생산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하나 신제품 개발 능력, 공정설계기

술, 촉매기술 등 석유화학산업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훨씬 뒤쳐져 있다.

또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비 및 연구인력은 선진국인 일본, 미국 등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

1 9 8 8 1 9 9 0 1 9 9 4 1 9 9 5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구 분

석유화학제품의국가별 수출입현황
(단위: 100만달러, % )

116
92
32

147
41
42
55

979
898
231
207
99

170
-

17.8
14.2
4.9

22.7
6.3
6.5
8.5

30.5
28.0
7.2
6.5
3.1
5.3

-

72
136
62

251
106
100
74

1 178
966
159
143
97
91

-

6.1
11.6
5.3

21.4
9.0
8.5
6.3

35.6
29.2
4.8
4.3
2.9
2.8

-

976
532
311
344
229
253
233

1 234
966
109
75

142
43
70

25.6
13.9
8.2
9.0
6.0
6.6
6.1

39.2
30.7
3.5
2.4
4.5
1.4
2.2

1 897
865
359
346
342
326
278

1 918
1 345

215
170
176
142
144

32.9
15.0
6.2
6.0
5.9
5.7
4.8

38.9
27.3
4.4
3.4
3.6
2.9
2.9

수 출

수 입

중 국

홍 콩

인도네시아

일 본

E  U

대 만

인디아

일 본

미 국

사우디

캐나다

독 일

네덜란드

러시아



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제조업의 2 . 4 %보다도 오히려 낮은 1 . 6 %에 머물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제조원가의 6 0∼7 0 %를 부자재를 포함한 원재료가 점하고 있어 원료

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수준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별 에틸렌 제조원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같은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일본, 중국 등

에 비해서는 제조원가가 저렴한 수준이지만 에탄을 사용하는 미국, 말레이지아, 사우디 등에 비해서

는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저유가시대에는 나프타 사용에 따른 제조원가상의 불이익이 적은 편이지만 향

후 유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나프타 가격이 에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져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 석유화학 제품 수요는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는 범용제품의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연평균 4∼5 %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1 9 9 6∼2 0 0 0년 기간동안 연평균 에틸렌 4.5%, 합성수지 5.2%, 합섬원료 6.4%, 합성고무

2 . 8 %의 수요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 0 0 1∼2 0 0 5년 기간 중에는 9 0년대 후반보다 낮은 연

평균 3∼4 %의 수요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선진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2∼3 %의 낮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개도국들의 경우는 공업화 진전에 따라 높은 수요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동남아 등에서는 높은 경제성장으로 석유화학제

품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수요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8 0년대중반 이후 중국·동남아 지역에서 섬유, 전자, 자동차 등 전방 수요산업의 고성장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토대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아세안의 석유화학제품 소비량은 9 3년 싱가폴을 제외하면 1인당 3∼20Kg 수준으로 한국의

5 4 K g에 비해 1 / 3∼1/18 수준에 불과했으나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화

학 설비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타이와 말레이지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

다.

타이는 9 5년 에틸렌 생산능력이 5 5만 7 0 0 0톤에 불과했으나 2 0 0 0년에는 2 0 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

획이며, 말레이지아도 2 0 0 0년에는 1 0 0만톤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도 각각 4 3만톤, 12만톤의 설비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아세안의 석유화학 생산능

력은 9 8년경 에틸렌기준 연간 3 0 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2 0 0 0년에는 4 0 0만톤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공급능력의 확대로 인해 아세안의 석유화학산업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에서 벗어나 9 8년경에

는 수급이 균형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2000년경에 이르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3국은

완전자급을 이룬 뒤 오히려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9 6년부터 추진되는「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9차 5개년계획」기간중 석유화학산업을

중점육성 산업의 하나로 선정, 생산능력(에틸렌 기준)을 현재의 연산 2 6 0만톤에서 2 0 0 0년에는 5 2 0만

톤 수준으로 배증시킬 계획이며, 2005년까지 3 5 0만톤 규모의 에틸렌 설비를 추가 증설한다는 투자계

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매년 1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함으로써 2 0 0 0년까지 초과 수요량은 오히려 확대될 전망다.

더욱이 중국의 자본, 기술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달성이 의문시되

기 때문에 실제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지나친 중국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역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4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세계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범용제품의 수요증가율은 장기적으로 점

차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WTO체제의 출범 및 지역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지대의 확산, 중국·동남아지역의 대규모 저



가제품 생산 등으로 수출시장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미국·유럽지역의 선진 화학기업들은 국제적인 합병·제휴, 구조개편,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진

출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배경으로

석유 화학공장의 신증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중동 산유국들도 산업화 차원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넷째, 지구환경보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환

경경영을 위한 코스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NCC 신설은 대규모 투자자금(에틸렌 4 0만톤 기준 계열공장 포함시 1조원 이상)이 소요되고,

각종 유도품 수급전반에 큰 영향을 주며, 기업간 불필요한 외형경쟁의 소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증설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신소재 및 Fine Chemicals가 크게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설계기술 및 촉매기술도 선진

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은 R&D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세계 나프타 수출물량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사우디 등 중동산유국과의 장기매매계약 체결

을 확대하고, 석유화학 단지별로는 최소 6 0일분 이상의 저장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개별기업이 독자적

거래에서 초래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LPG·가스오일 등으로의 원료구조의 다양화를

적극 강구하는 등 나프타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더불어 중국위주의 수출에서 탈피하여 수출다변화를 꾀하는 한편 앞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잠재

시장인 러시아, 동유럽권 지역에 대한 체계적 시장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관련기업은 환경경영국제규격(ISO 14000)과 공정 및 생산방식( P P M S )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

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환경친화형 청정제조공법의 연구개발 및 환경친화형 화학

반응 프로세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효율증대도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제조시설의 리엔지니어링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6 / 1 2 / 2 >


